
1 과.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2026 년 7 월 4 일 

일. 바울을 복음사역으로 부르심 

❖ 예수님이 선택하신 열 두 제자 외에도, 맛디아(행 1:26), 바나바(행 14:4), 야고보와 바울(고전 15:7-9)과 같은 다른 

사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지명되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심 (갈. 1:1) 

— 언제 선택되었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갈. 1:15) 

— 언제 사역으로 부르심의 받았나? 다마시커스로 가는 길에서 (행 22:6-7) 

— 누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 이방사람들 (갈. 2:9) 

❖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말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고린도로 향한 선교여행 

❖ 바울이 제 2 차 선교 여행 중일 때 성령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행 16:6-10). 그는  이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행 16:12, 38-39), 데살로니가(행 17:1, 5, 9-10), 그리고 베뢰아(행 17:13-14)에서 쫓겨났습니다). 

❖ 아테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시장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행 17:16-21). 수려한 단어들을 사용해 설득력 있는 연설로 호소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행 17:34). 

❖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으며,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행 18:1-3). 

❖ 바울은 늘 그랬듯이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행 18:4-

8).  아테네에서 ‘절망적인’ 전도의 결과를 경험한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고전 2:2). 

삼. 고린도 시 

❖ 기원전 146 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고린도에 율리우스 가이사가 기원전 46 년에 퇴역 군인들과 

자유시민들을 보내 식민도시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4 년에 이르러 고린도시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바울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 고린도는 레카이온과 사로니코스만의 켄크레아라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 이처럼 돈과 물자가 풍부했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로 아테네에서만큼 벌이가 나아졌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 고린도 사람들은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 교회 

안에 침투한 풍습들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 고린도 주민들 

❖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기별을 거절하자, 그는 유대 회당을 떠나 그 주변의 집을 빌려 거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행 18:4-7). 

❖ ““이방인들의 타락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 바울은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주민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적, 250). 

❖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별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다는 확신을 주셨고 

멈추지 말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행 18:9-10). 

❖ 이 환상을 보고 용기를 낸 바울은 고린도에서 1 년 6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행 18:11).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행 18:12-13).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행 18:18). 



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 

❖ 고린도 전서 1-6 

—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파벌, 음행, 싸움, 그리고 매춘 문제에 대해 

그들을 권면합니다. 

❖ 고린도 전서 7-16 

— 또 글로에의 가족은 교인들이 보낸 여러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결혼, 

이혼, 독신, 우상에게 바친 음식, 예배의 태도, 영적 선물의 사용, 그리고 부활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 고린도 후서 

—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신은 두 번째 것이지만, 바울은 이보다 더 많은 서신들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마도 현존하는 두 서신보다 앞서서, 혹은 그 두 서신 사이에 쓴 편지서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칭찬하면서도, 주변 문화의 영향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면합니다. 


